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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젊은 사업가가 찾아왔습니다.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의 젊은 사업가는 사업체를 비교적 잘 운영했고 사업의 규모도 상당히 컸었습니다.  이유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만 그가 업체로부터 손을 떼어야 하는 처지에 달했고 회사와 창고에 있는 모든 재고품은 은행에 의해서 차압을 당한 상태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글성거렸습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했고 업체의 확장이나 투자에 미숙했기 때문에 그런 궁지에 몰렸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한국에 가 있다가 가족곁으로 수일 동안 왔지만 다시 한국으로 나가야 한다고 씁쓸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가 의리도 있고 열정도 있는 똑똑한 청년이었기에 그의 말을 듣는 저의 가슴도 매우 아팠습니다.


그의 사업이 잘 되었을 때 그렇게도 많던 친구와 동료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몹시 외롭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느낌은 배신감이라고 발하면서 눈물을 훌렸습니다.  저는 명심보감에 있는 말씀을 괴로운 마음으로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酒食兄弟는 千個有로되 急難之朋은 一個無니라.”  즉”내가 돈이 있어 술을 사주고 밥을 먹여줄  때야 형입네 아우입네 따르는 친구들이 천명도 되더니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아주는 벗은 하나도 없구나” 라는 뜻입니다. 

자기는 조그만한 콘도에서 살아 오면서 사업에 열중을 했는데 한 동포 신문은 그가 호화생활을 하고 회사를 망쳤다는 보도를 했다는 말을 듣고 밀려 오는 실망감고 노여움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아직 젊고 능력도 있는 청년이니까 반드시 재기할 것이라고 격려를 했습니다만 고개를 떨구고 떠나가는 그의 뒷 모습을 보면서 애련의 느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보내고 저는 그의 재기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자식 나이의 청년이지만 그래도 저를  찾아 와서 속사정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친구로 여겨준 그가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또 한 사람의 반가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남가주에 계시는 의사선생님들의 동문회에 참석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연단에 오르기 직전에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그 곳에는 50여년 간 상봉하지 못한 대학 동급생이 저를 만나보기 위하여 와 있다고 하면서 그 장본인은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남가주에서 가장 유명한 심장외과 의사가 된 권기홍 박사가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TV는 사랑을 싣고”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마치 그런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렇게 반가운 해후는 참으로 극적이었습니다. 
이제 백발이 성한 70객이 된 권 박사는 아직도 청년시절의 모습이 그대로이었습니다. 옆에 앉으신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권 박사는 아마도 오랜지 카우티에서 심장 수술을 누구보다 많아 하신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귀뜸을 해주었습니다. 권 박사는 저하고 같은 물리학과에 입학을 했다가 약 1년 다니고 나서 의과대학교로 전학을 한 친구이었습니다. 체격도 건장하고 “차이나 타운..”을 대학시절에는 구성지게 잘 부르던 친구이었습니다. 같은 오랜지 카운티에 살면서 거의 50년 동안 서로 거주지도 몰랐고 만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총명한 사람이라서 지금 심장수술을 하는 외과의사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다는 말에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래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지만 그는 이번 달 하순부터 앨라스카롤 거쳐 아프리카에 두 달정도 인술을 펼치는 여행을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그는 인류를 위한 봉사를 함으로서 여생을 보람있게 지내고 있음을 알고 그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저에게는 거동이 불편한 친구도 여럿 있습니다. 유명을 달리한 친구도 여럿 있습니다. 이승에 있거나 저승으로 먼저 간 친구나 다 소중한 친구들이라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끝
